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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금)까지I 오후 7샤어l셔 9시까지 

2003년도 저12차 청지기 훈련이 10월 15일(수요일)부터 17일(금요일) 
까지 모든 제직과 봉사자를 비롯하여， 전(全)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 특별히 이번 청지기 훈련은 “위엣 것을 생ζ「하라’라는 주저|로 사흘 
간 진행되는데， 바울의 놀라운 회심， 옥중에서 찬미한 일 그리고 죽음 

을 맞이하는 바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루씩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히 허르f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잔치 

에， 온 교회가 사모하는 미음으로 참여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선한 정지기의 본분과 사명을 더욱 절저하게 깨달아 다시 한 번 

복음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날(10월 15앨 버울의 회심 - 행 9: 1~22 
사도비울은모든반대와핍박속에서도굴하지 않고그리스도의 복음을위 

하여 믿음의 선한싸웅을씨웠던 그리스도의 군사였디 . 그는복음을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선한 청지기였다 그렇기에 

우리는그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갚은감격과동경심에 사로잡혀 질문을 던 

지지 않을수 없다 “어떻게 사도 비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히여 헌 

신된 삶을살수 있었던 것일까? 핍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문 

으로살았던 비결은무엇일까?’ 

이번 정지기 훈련의 첫째 날에 선포될 메시지는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확실하게 제시해 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X뮤주먹을불끈 쥐며 그뚫본쨌다고 다짐하고 노력했던 

개 그러나그 많은 다짐과노력은우리에게 참된 유익을주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그뚫 믿음의 λ}람으로만든하나님의 은혜가우리 71운데 동일하게 주 

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처럼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 

비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는 주의 교회를 포악하고 잔인하게 핍박 

하던 그가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살수 있었던 것은예수께서 다 

메섹으로가는길 위에서 그를만나주셨고 회심케 히셨기 때문이다 이러한근 

본적인 변화가 밸에게 있었기에 그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할수 있었던 것이 

다 오늘날선한 청지기의 삶을살고자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 

한 변화가아닌가! 이런 점에서 첫째 날 선포될 비울의 회심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를예수그리스도와의 깊은관계로 이끌것이다. 

사실， 비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 받3봐는 

것은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이야기이다. 그러나우리가 익히 알고 있 

다고 생ζ냥논 밀k씀안에 얼마나놀라운 진리들이 숨겨져 있는재 어린。에가 

되어 겸손한마음으로 간절히 그것을찾고구히는지들은 평범해 보이는구절 

에서도보배로운 진리들을수없이 발견한다 첫째 날의 메시지를들으띤서 이 

러한시실을 다시 한번 뺏속 갚이 느끼게 될 것이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에대한깊은기대와사모함을가지고 어린아이의심정으로하나님께나아가 

도록 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내}와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 55 :3). 

똑같은 시람을 놓고 봤을 때， 예수를 믿기 이전의 시람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그 시람은 새로운 

띠조물로 거듭나며 이전 것은 다 지L까고 완전히 새 것이 되기 때문이대고후 

5끼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모앙으로 나타 

날η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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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호하고 엄한 심판을 선포함 
전국 메시지는심판에 관하여 매우 단호하고 엄히다. 예 

수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은본질상 악한존재이며， 이 세대 
는음란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막 8:3잉 또한세%에 

애지중지하는 모든보물을한 영혼보다못한 것으로 빌씀 

히셨디{마 16:26). 많은시람들이 외식과 거짓으로 지기 자 
신을 꾸미고 시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했으l..+， 예수께서는 

사람들중에 높임을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웅을 
받는 것이라고씨늘하게 말씀히셨디{녹 16: 15). 제시장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승}여 성전을 시끄러운 장터로 만들 

었으나， 예수께서는 맹렬히 저항하며 씨우셨디{요 2’17).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을 디음과 {늪에 부르셨다 회칠한 

무덤’ 에영:'ZT)， 탐욕과악독이 가득한어리석은지를 (녹 

11:웠，4이， 조경이되어 소경을인도히는자짜 15:1여， 마 

귀의 자식， 거짓말쟁이’ (요 8:44 참괴， ‘외식자들’ 따 

23:13~15 깎고.)， ‘독사의 자식를 까 23:33), 강도의 굴혈 
을만드는자들’ (막 11:tη등등 또한 입으로는 신앙을고백 

하지만 참 신^~가 아닌 시람들을 일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까 7잃)이라고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 
는자들은니중에 쇼:돔과고모라보다 더 무서운심판을받 

게 된다고 엄히 말씀허셨대마 25:때. 이러한 자들은 꺼 

지지 않는불! (막 9:43)에 던져질 것이라고단호하게 말씀 

히셨다 얼마나두렵고무서운말씀인개 구원을가져오는 

천국의 메시지에 의해서 도리아 정죄를 딩하고 저주를 받 

는시람들은참으로 비참한시람들이다. 

4) 즐겁고 기쁜 사랑의 소식을 전합 

천국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시랑을 보여 

주는 즐겁고 기쁜 소식이다 예수께서는 제리와 죄인의 

친구 까 끄:19)이셨고 그활11게 시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 

셨다 병든 지를 지유히셨으며(막 2:17) 곤한 자들에게 참 
된 안식을주셨다{마 끄28) 그러고 연익댄f 어린이들을품 

에 안고 축복히셨대마 19:14,15). 또한 예수께서는 가난한 
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디{녹 4:18). 본래 예수 그 
리스도는 왕이 아니시던가!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를 섭기 

는지들의 종이 되셨고그들을진실한사랑으로섬겨 주셨 

다 뿐만아니라지금도 영광스러운히늘에서 변함없이 우 

리를사랑으로돌봐추닌다 이 세상 어디에서 이처럼 복되 

고즐거운 소식을들을수 있단 말인개 이 세상의 덧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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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을구하지 말라 오직 예수그리스도안에서 

하라. 천국의 메시지를듣고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헨f 

5)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함 

천국의 메시지는은혜를 베풀어줄뿐만 

내린다 천국의 메시지는거저 주시는선웰 

시 순종해야할의무인 것이다. 천국의 왕께서는어중간하 
게 믿는 믿음아나， 뜨뭇미지근한마음아나， 대충히는순종 

을기증스럽게 여기신다 우리의 몸과마음과영혼은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누구든지 천국의 메시지를 받고자 히는 자는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한다{녹 14:33, 마 16:24) 세상의 그 어떤 것 

보다도 예수그리스도를 더 사링해야한디{마 10:3끼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녹 14:26).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여 
섬길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만 섬겨야한다{녹 16:13). 영 
원한생명을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한대요 

12:25). 이것이 천국의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또한 전 
국의 메시지는 õ1냐님을 사령하고 이웃을 시랑할 것도 요 

구헨뺨 12:~←3D. 겸손과쩨 부인， 그리고 믿음을가 
지고 전진할 것도 요구한대녹 12:32,34,40)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할수 있겠는가? 이 모든 
일은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만 할수 있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핸 믿음으로만 

할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천국 왕의 요구 

에 순종했을지리도， 우리에게는지랑할것이 전혀 없다. 자 

신의 행위를 가지고 우줄대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 

램1개 우리는오직 주의 은혜로마땅한의무를다했을뿐 
이라고 밀하며 더욱 겸손해야한벼{녹 17:10). 

6) 승리의 소망을 심어줌 

이 세상은끝이 날 것이고 그 때에는승리도 함께 있을 

것이대마 24:14). 이는 천국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구원히­

는 데 그목적을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옹천히를다 

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마 28:19~20). 예수의 이름으 

로 죄시힘을 얻게 히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진피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대녹 24:4끼 예루살렘과 유대와 새J}리 

아와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한다 이 

서I^d에 끝나고 천국의 왕이 나타나실 때에는왕국도 우리 

눈에보일것이고， 아버지께복받을자들’은그왕국의통 

치권을싱똑받을것이며(마 25:34)， 의인들은해와같이 영 

원히 빛날것이대미.13:43) 이것이 천국의 메시지가주는 

소밍}이다. 이 세싱이 주는 거짓된 소밍에1 속지 말이야 한 

디. 이 세상은멸OJ하고말것이다. 천국의 메시지를듣고， 

그것의 소망을 붙잡자 소망 없는 자같}이 낙심하지 말자 

전국의 메시지가주는소망을힘입어 고난의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힘차게 걷도록하자 

XI. 난·수·요 · 앤-맴-매·시·지 

겨듭난 자의 언어 (골 4:2-v에 

간적인 농법을 찾아 헤매는 사림들이 얼D비 많은지| 침으로 요빡끼운 일이다 

겉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죄인들을 구원한 것은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십 

자가 복음을 붙들고 오직 그것을 전하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복음만큼 능력 

있는 뿜이 어디 있단 멜개 오직 그2.1스돼 십ì\ f7멘 전üf2f. 

1. 기되2젤 - 거듭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으로 깨어， 성령 요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해4님과 과~I 

효뼈살전 5:17, 업 6:18). 거듭난 사람은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흰대빌 46).01는 하나님께 
서 ì\ f71의 간구를 들으"1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축복 때문에 감사효떼는 말이 0매다 거듭난 시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시 75:1). 히나님의 풍성한 유싹에 감사하며(엽 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롬 6끼 

그리스도를 통히어 신지에게 주시는 승리를 감사효때고전 15:57}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의 감A까 있는깨 우리 
는 이런 내용으로 5에님께 얼디에 갚이 감채}고 있는개 만일 우리에게 이런 71!낌 없다먼 우리가 괴연 거듭 

난 시림인지 심ζ녕대l 고민해보O빠 효빠 혹시 바쁜 생활을 핑겨|로 기도를 멀리하지는 않는개 다른 일은 포기 

해도 따 7운데 주님과 패|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대행 6:4) 

3. ^빼5젤 - 거듭난 A템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더|깨l 

01르는 지혀|로 행효!Cf.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말씀 잎뻐| 자기 자 

t을 낮추고 슴종하는 지혀101다 이런 지혜로 행하는 시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서|우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 

(엽 412"'13) 혹시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의지나 고읍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t얻 죽고 오직 그리스 
도의 역사만 드러내는 지혜로운 시람이 되어야 효배갈 5:16). 우리 자t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행 
해야 효때요일 2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이 길 6에뿐이다 

4. ^땐쇄운 신앙의 모쉽6젤 - 갑작스러운 일이 댐도 흔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6에님의 은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효배o f 537， 엽 때， 딩후 1:13, 받전 3:15) 의식떤로 
노력따 애써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댐에 갚이 왜들어 있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 

지 잃빠도 저절로 드러나는 신잉의 모습이 있어야 랜 이런 접에서 우리는 얼빠 부족한 X틸인재 여뼈|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눈물로 간구하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봄으로써 그 분의 "1랑01 우리의 댐을 A림잡도록 따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을 통해 
서 거듭난 자의 침된 증거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것이다 O멘| 

2. 전되3젤 - 거듭난 자는 복음을 전효κt 바울은 예수를 밍고 난 이후 전도하는 삶을 실었고 평생 전도하였 
대엽 6:1에，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빅년|신 것 

을 순수하게 전하였대고전 2:1,2,4) 오늘날 복음을 전효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소홀히 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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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않monfornext뼈k) 

GENTURloN GRUG/f/ER 
"Now the centurion, and those who were with him keeping guard over’ Jesus, 

when they saw the earthquake and the things that were happening, became verγ flψhtened and said, 

’Tr’ulyth띤 was the Son of God!''' (Matthew 27:45"'54) 

1야le men who actua /ly nailed J esus' body to the cross 

I were Roman soldiers , under orders by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One of these men was a centurion, 

an elite soldier. The Bible doesn’t give any details about 

this man. We don’t know his age, nationality, personality, 

strong or weak points , family background , schooling , or 

career highlights. A/I we know is that he was a Roman 

centurion stationed in J erusalem who executed J esus on 

the cross. We can surmise that he was a good soldier 

dedicated to the Roman Empire. What’s amazing is that in 

today’s Bible passage we hear his sermon! We see his 

testimony! 

When we look through the events in Matthew 27 leading 

up to Jesus' death, we see the conflicts that the centurion 

witnessed. The chief priests , scribes, elders, and Jewish 

crowd wer’e ye /l ing and sereaming for Pontius Pilate to 

crucify Jesus. Pilate, not finding any guilt in his prisoner, 

wanted to r’elease him, but the multitude wouldn’t a/low it. 

Therefore, under cr’owd pressure, Pontius Pilate’s judgment 

released a criminal and char’ged an innocent man. His 

judgment, to have Jesus scour’ged and crucified , is the most 

atrocious judgment ever made in th is world. Never’ theless, 
who actually carried out this order? The Bible tells us that 

Pilate’s soldiers, in part i c비ar ， the centurion did it. This man 

saw the injustice , the unreasonable persecution of the 

crowd . He saw J esus mocked and abused . but never 

fighting back. He saw J esus walk to Calvary, beaten and 

berated, but never complaining. He heard Jesus' beautif비 

words as they were cr’ucifying Him, “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Lk 23 :34). He 

heard Jesus speak to the robber who believed in Him, 

“ Truly 1 say to you ,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Lk 23 :43). Indeed, he saw Jesus' love given even 

unto death. He saw the most respectable religious leader’ 

murdered. He saw the most r’ ighteous man on earth 

condemned. 

The Bible te/ls us, "Now from the sixth hour darkness 

fell upon all the land until the ninth hour"(v. 45). From noon 

to 3:00 p.m. , the Son of God lost His light on this earth , and 

the people of this earth experienced complete darkness for 

three hours, not three minutes, but three long hours. The 

veil of the temple was t 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the 

ear’th shook, the rocks split , and the tombs of many saints 

opened as they entered Jerusalem. What a frightening 

experience to occur in the dark. With 미 I this going on, the 

centurion heard J esus cry out,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He heard Jesus say with His last 

breath , “ Father , into Your hands 1 commit My Spirit"(Lk 

23:46). 

The Jewish religion ended with the tor’n cur’tain. This 

speci미 veil separated the Holy of Holies from the rest of 

the Temple. Its supernatural tearing showed that God did 

it, not man. It signified that the new and living way was now 

open into the presence of God. The earth and its rocks 

mourned the passing of Jesus. Remember, Jesus once told 

the Pharisees that if God's people were silent in their praise 

of Him, the rocks would surely cry out (Lk 19:40), and they 

did! Not only that, but many of God's people who had died 

prior to J esus' resurrection were raised from the dead to 

witness His power and glory. Amen! 

The most terrible man , the centurion , knowing the 

conflict , seeing the signs, doing the worst possible acts in 

executing the most righteous man, f ina/ly confessed, “Truly 

this was the Son of God"(v. 54)! This was t he man who made 

sure J esus was dead by piercing His side with a spear. This 

was the man who carried out terrible actions against the 

Lord of Lords. At t he last moment of Jesus' breath, it was 

he, not the disciples, not Peter or Paul , but at the foot of 

the cross it was the centurion, the enemy, the most horrible 

man who preached God's truth , “ Tru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Mk 15:39)! 

Let us pray, “ Thank you Lord J esus for using the wor’st 

sinner to declare You are the Son of God. Thank you for 

using me, and 미 I who fa /l short of your glory. Open our 

hearts dear Lord to proclaim to ot~er’ people that You truly 

are the Son of God. Let Your Holy Spirit gives us the words 

to tell the simple gospel story of God's loving act of 

reconciliation of men to Himself in You, His Son, our Savior’, 

who lived and died for a/l men. Like the centurion, let out 

mouths confess Your truth. Amen."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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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주일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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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부장과 빛 함께 예수를 지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 27:45"'54) 

충격적인전도자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은로마총독본디오빌라도의명령에따라예수님을십자가에못박았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에 등장하는백부장은그들가운데 한사람입니다. 그는로마제국의 정예 
(精劉 군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신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나이도， 국적도， 성격도， 
장단점도， 가정 환경도， 또한교육수준이나경력도모릅니다. 우리가알수 있는것 
이라고는 다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실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엽니다. 우 
리는 그가 로마 제국의 충성스럽고 훌륭한 군인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설교 곧 그의 복음 전도를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 제국의 장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 말입니 
다. 

가장비열한재판 

마태복음 2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 
서 백부장이 목격했던 바 사람들 간의 날카로운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대제 
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본 
디오 빌라도에게 고함을 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군중들 
은죽기 살기로그것을반대했습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군중의 압력에 굴복하 
여 살인자 바라비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7배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맙니 
다 이처럼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빌라도의 재판 
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재판이었습니다. 

백부장이목격했던것들 

하지만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예수를 재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 

은 빌라도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행해진 불공정한 재판 

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그는 대중의 터무니없는 비방과 떼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여도 예수님은 한 마디 대꾸나 저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욕을 당하시면서 
도 묵묵히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 
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아름디운 말씀을 들었습니 
다. “아벼지여 저회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 
더라’(녹 23:34). 그는 또 예수님이 옆에 있던 강도에게 히셨던 말씀도 직접 들었 
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녹 

23:43) 실로 그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지 
켜보았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의 죽음을 목 
격했습니다. 그는이 서l상벼l서 가장의로우신분이 형벌 받는것을목격했습니다. 

백부장이 혹암 속에서 들은 것틀 

성경은 밀합니다. ‘제 육 시로부터 옹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 
더니"(마 27:45).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이들은 이 
땅에서 그 빛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던 모든 사람들은 세 시간 동안 완 
전한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이주 긴 세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 성소 휘장은 위로부 
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은 진동했으며， 바위는 갈라졌고， 많은 성도들 
의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완 

전한 흑암 속에서 진행된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백부장은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η]-" (46절). 또 그 
는예수님이 마지막숨을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 

갱성관목사 

다!' (녹 23 : 4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현상들의의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순간 구약의 유대 종교는 끝이 났습 
니다. 본래 성전의 휘장은 성전의 다른 부분과 지성소를 구분히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또 

한이것은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들어가는새로운길 실L아있는길이 예수그리스 
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땅과 바위들도 예수님의 죽 
음을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히십니깨 예수께서는 자신을 찬OJ하던 제지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 ...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녹 
19 : 4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땅과 바 
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전에 죽었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기 위하 
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아멘! 

사형 집행자의 기이한 고백 

본래 백부장은 가장 잔인한 사람이 었습니다 그는 이 서%에서 가장 의로우신 예 
수님을 처형하는 일에서 가장 잔인한 일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 
로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중이 예수님을 무고히 비난하고 증오한다는 것 
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 
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끼는 진실로 하나님의 이들이었도 
다’ (54절)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창으로찔러서 예수님의사망을확인한사람 

도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7]- 예수 그싹도를 하나님의 。}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던 마지막순 
간에 십;z]-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베드로 
나 비울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은 가장 잔인했 

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 15:39). 

주의 십자가를생각하며 다함께 기도합시다. 

어찌 다감사하오리아까? 

죄인 중의 괴수를 사용하사 
당신의 성자(聖子)되심을 선포하시다니요. 
어찌 이루 감사하오리아까? 

미천한저를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굉에 못 미치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다니요. 

사랑하는주여， 
우리마음문을여시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소서. 
만인을 위하여 사셨고 죽으신 당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당신 안에서 
죄인들을화평의 길로부르시는 
하나님의사랑가득한역사!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그일을위해우리에게성령을부으시고 

우리 입에 전할말을주소서. 
백부장처럼 

우리의 입도 당신의 진리를 고백하게 하소서.아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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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줄발σ는 전교팀 
기 간 「 선교지 EII| EC1| I C3} 

10월 3일(금)-10월 11일(토) 스리랑카 5교구 4지역 정태통 

10월 3일(금)-10월 11일(토) 스리랑카 5교구 5지역 양승길 

10월 3일(금)-10월 11일(토) 〈리랑카 5교구 2지역 ;샤。λ 「4 구 。r

• 연'IH Áf역 중El 전교팀 

기 간 

9월 22일(월)-9월 30일(화) 

9월 25일(목)-10월 6일(월) 

9월 25일(목)-10월 6일(월) 

선교지 

인 도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보신 

이승득 

EI EI 자 
CJ CJ 0 

15교구 5지역 이강근 

1교구 1지역 

1교구 2지역 

훌 지난주도즈니얀}전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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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선교지 

9월 16일(화)-9월 24일(수) 

9월 17일(수)-9월 26일(금) I 

투렬그l 옐리는 마음으-로 풀1~리아를 다녀와셔 

이 현 실 (권찰， 4교구 2지역) 

나같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에게 선교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처음 떠나면서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과 

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이 컸습니다. 

사역지에 도착한 첫 날， 경건회를 마치고 첫 번째 짚시 마을에 도착했을 때 ， 그들 

의 열악한 환경에 놀랐고， 아이들의 순수함에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도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쁨을 느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0 ] 기도하는 짚시들과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통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다 

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늘도 없는 맹볕아래서 마임과 찬송을 하고 글 없는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그들 

과 함께 가슴이 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부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사역에 임 

하였고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 챙기며 합심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오길 잘했구나”하는 마음에 매우 기쨌습니다. 우리 팀원들 

은 준비기간 동안에도 계속 짚시 사역을 두고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대로 거의 짚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태우고 다니던 운전기사가 터키계 짚시 출신 

의 무슬림이었는데 팀원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전도로 그 기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한 짚시 마을에서는 할례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란한 음악소리와 축제 분위 

기 속에서 우리 팀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나에 

게 다가와서 함께 어디론가 가자고 이팔어서 그 곳에 가보니 한 남자가 몽시 불편한 

표정으로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기 

도해 달라고 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했는데， 한없이 기쁘면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 

다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 

습니다. 사역 마지막 날에는 경찰서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여행객이라고 설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한참을 잡혀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차를 타고 잡혀올 때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곧 통역하는 자매와 연락이 되어 무 

사히 풀려났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도 팀원들 모 

두가 더 남아서 사역을 하고 싶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일생 처음 다녀온 선교였지만 

당황보다는 기쁨이 더 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다시 한번 느끼고 확신할수 있는 귀 

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회교권 선교 
단기선교팀이 회교권을 선교하면서 경찰서 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 곳의 선교사들 

과 마찰을 빗는 동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교권을 다녀온 사람들이 회교권에 대한 선 

교방법을 부닥하였다. 하지만 성경 에서는 회교권처 럼 위험한 곳이라 해서 복음을 전 

하지 말라는 언급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촉구 
한다. 그러나 바울이 무모하게 이유 없이 위험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 

하여 지혜롭게 처신하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 회교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회교권은 세 종류로분류된다. 회교 이외의 어떤 종류의 종교도용납하지 않으며 

선교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나라(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등)와 국교가 회교이며 공 

개적인 선교는금지되어 있으나개인적인 신앙간증이 허가되어 제자양육이 가능한 

나라(터키 , 이집트 등) , 종교가 자유이며 공개적인 선교도 허가되었으나 오랜 회교문 
화로 선교가 힘든 나라(중앙 아시아 국가들)이다. 첫 번째 경우의 나라들은 들어가 

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들어간다고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고 친구로서 복음을 권장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의 나라들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공개적이지 않은， 일대일의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 물론 노방전도는 쉽지 않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라들의 경 

우는 아직 이 방법들 이외에 시도되거나 논의된 방법은 없으며， 이 방법에 의해 복음 

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회교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충현교회가 단기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세 번째 경우의 나라들인 

데 이 나라들은 비자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 회교권을 선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공개적인 직접 전도나 교회를 세우는 일도 가 

능하다. 다른 지역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러한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미 

많은 중앙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속도가 비회교권보 

다느리며 ， 사람들이 타종교에 적대적이다. 그리고 아직도관료들의 회교적인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할 경우 현지 선교사들에게 피혜} 갈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항의를 들은 팀도 있었는데 이는 선교사가 있는 지역에서 선교를 할 경우 당연 

한 일이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을 해소할 수 있는 일단의 방법은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며 교회의 방침이다. 

선교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크게 나눠지는 의견 두 가지가 있는데， 복 

음을 전했을 때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단 구제 등을 통해 천천히 기독교 문화를 

전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방법과 충돌의 위험이 있어도 회교가 틀렸다는 것을 명백 

히 알려주고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방법이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복음 

을 타협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 이다 충돌과 핍박， 신고， 추방까지 감안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따라 행위나 기도， 모함멧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 

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야 한다. 특히 ， 회교권 선교에서 전략적으 

로 유리한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교권 여성들의 경우 회교 자체에 불만 

을 품는 여성이 40%인 것(한국 총회 신학 대학교 선교 대학원 1998년 자료)과 문화 

의 단절을 요구하는 회교권의 교리에 대해 젊은 지식층에서 불만을 품고 있는 현상 

(예멘， 수단 등의 강력한 회교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해 여성과 젊은 층을 공 

략할 수 있다.(선교위원회) 

2003섣 충면교와 단기전교 따송연왕(70월3일P께 

l힘i덜필렐. -필E파--힘돼르- • ... 될I!~큰_ .... 닫맡I펴~ 

네팔 11 17팀 10팀(100명) 

도미니카공화국 1팀 1팀(11 영) 

리투아니아 2팀 2팀(21 명) 

몰도바 2팀 2팀(18명) 

몽글 7팀 7팀(70명) 

방글래!시 7팀 6팀(59명) 

불가리아 20팀 17팀(175명) 

스리료녕} 21팀 3팀(27명) 14팀(143영) 

알렉산드리아 4팀 4팀(43명) 

우즈벡키스탄 10팀 11팀(108명) 

우크라이나 4팀 4팀(얘명) 

인도 24팀 1팀(10명) 14팀(133명) 

빡흐스탄 21명 때팀(191명) 

키링|즈스탄 14팀 2팀(18명) 12팀(119명) 

필리핀 

15특5팀닉 」
1팀(13명) 

총계 |「 3팀(28명) ‘n힘2폐=튿I 125팀(1 ，2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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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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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띨설교 후11 

A설옆전 11섯01 없L f-L f 

싫혈렐41쫓L 없t7?솔믿판랐꿇흘어Lt찮캅}혈4짧싫에서는 악을 사랑하고 
악을 용서하고 있원다( 큰 짧입니다 사탄’ 마뻔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 
랑은 같이 존재할 수 없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o}들의 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 

니잃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참된 사랑은 하T현 말씀을 붙잡으며 진리에 충실 
합니다 그러므로악을미워하고션을행핸데 1-4못핸모든말과행동은참된 
사랑。1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참된사랑E 할후있게 되기를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힘 E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회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싫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니 익 바식대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 

歸蠻蠻혔혔:혔蠻 
형설g법껍뚫좋골품鍵;낯l Z깅흉77}$훌E편} f훤휠pS홈효앓;i심 
용 믿는자마다하나님꺼1로λ1 난자니 또한내신 。1등 λ! 。송노자마다그에게서 난자 
를 사랑하느니라" (요일 5:1) 않은 것을 뚜렷하게 구닝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짧靜蠻앓讓權靈λ鍵鍵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랑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박윤하) 

오직을씀으로 …· 
홉낱응 AfaJ둥 

용기는율법에 갇혀 있는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용기의 퉁장인물들은잘잘못을율법 

에서 찾는다. 친구들은 용이 율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용은 과거에 자기가 베풀었던 선행들과 칭송받은 신앙을 근거로 대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모두 죄인임을 몰랐을까? 율법이 무엇인지 ，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 

을까?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은 하 

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자들이었다. 용의 경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용 19:25,26). 

그렇다면 왜 이들은 율법의 잣대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 

기 때문이며 죄인들이 만든 구조와 인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용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계속 언급했다.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자들이 었다. 그들의 말에는 사실 상 오류가 있 

지만 그들의 주장을 듣는 우리도， 그것을 말하는 자신들도 그 오류를 쉽게 발견해내지 

못한다. 그런데 엘리훗이 ‘용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 고 답답해하며 용의 오류를 

지적한다(용 32:12).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하는가?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규칙 

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용과 친구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말의 오류의 원 

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용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 올리며 자신 

이 무죄임을말한다. 친구들은공의로운하나님이 죄 없는자들，선행한자들을고통스 

럽게 하겠느냐고반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들먹거리지만 이들은사람들의 시각，율법 

의 중심을갖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들의 특수성이 아니라모든사람들，모든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대의 성도들 역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용은 특별한 사람。l 아니다. 용을 본받고자 핸 사람도 있고 용을 특별한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은 우리이다. 용기를 기록한 이유는 

용을 닮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특별히 큰 죄인이 있었다고 밝히끄} 함도 아니다. 사람 

들의 생각의 잣대가 얼마나 무모하게 세상에 편숭해 있는지를 밝히파 함이요， 그 잣 

대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돌리파 함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사단 역시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 
을알아야용기를더 잘 이해할수 있다. 다음에는사단。l 이용하는하나님의 율법에 대 

해 성경을 통해 생각해보자. 
f권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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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혐 젊은이들이 말하는 ‘ 섭 차1~ ’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예 

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갖은 핍박과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 

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품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 

까요? 깨끗하고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 

가에 매달려 죽으셨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n냄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주는작용을하는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 

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감사와 사랑입니다. 죄인이기에 죄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 

지만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처럼은 되지 않으려고 항상 회개하 

고 기도하려고합니다 주님의 사랑을알기에 특히 주께 찬양할 때가가장기 

쁘고 행복합니다. 찬양은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마음을 만들어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찬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 

자가가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를 구원해주실 것이 

라는믿음을줍니다. 
남승은{장학생) 

원;*활 ̂ rðr학'1πf져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상상했던 것과 같은 것을 볼 때가 있다. 이를테면 

나의 열퉁함，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가졌던 희망 퉁을 본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를 보면서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내가 보고픈 것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지닌 모습이 추하든， 아름답 

든나의 모습을볼수 없는사람을만나면그사람이 낯설다. 이렇게 낯선 사 

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그를 그대로 인정하기 위 

해서 ,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할 줄 아는 예의와 더불어 나와 공감했을지 
모를 그리스도의 향기을 지녔을까 기다리는 인내도 배운다. 성도는 자신과 

많이 다르더라도 가장 공통되고 아름다운 향기 ,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 
구나그리워할향기를지녀야한다. 

그 향기를 지니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똑딱 똑딱. 참 많은 것을 생각하 

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초침소리이다. 무엇으로부터인지 왜곡되고 짓밟혀진 

하나님의 아름답고소중한선물을다시 꺼내어 열어보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핑계 댈 수 있었지만 예수를 

알고 있는 지금은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나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나는 어떤 사랑의 고백 

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불쌍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셨고 심지어 원수 

같은 이웃에게도 그리하라 하셨건만， 나의 20여년 숙성된 신앙을 보며 예수 

의 분신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원수 같은 이웃이 있는가? 수십 년 하나님을 

알아오며 나는 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부심을 느꼈지만 결정 

적인 순간에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목 

욕하는 맛세바를 보며 고개를 돌리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돌아보지 

말라고 했건만 남겨진 것들을 잊지 못해 고개를 돌릴지 모르고， 주를 따르겠 

다고 장담하지만 결정적인 죽음의 협박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지도 모른 

다 이십 여 년 동안 주님을 알아왔지만 나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그리스 

도의사랑으로사랑한 적이 거의 없다는사실이 얼마나충격적인지 모른다. 

이제 그 선물을 다시 나의 심령 깊은 곳에 고이 넣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닫힌 상자를 박차고 나 
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머뭇거림을 어색하게라도 내뱉기 위해서 필요했 

던 것은 주의 은혜였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용기이며 서로의 굳은 마음 

을 녹이는 사랑이다. 맞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우리 모 

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로 사랑해야 함이 옳다. 예수님이 우리에 

게 요구하신 그 사랑의 규모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 

여 용기내지 못하므로 세상은 그늘지며 사랑의 향기가 약하므로 세상의 썩 

어가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오늘도 내 생명과 소망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세상에 

서 모든 죽어져가는 것을 예수님 이 사랑하셨던 것같이 사랑하게 해 달라고. 

백경섭(대학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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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u}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영적인 

땅，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그네같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에 자신을 맡겁니다. 또는 시기와 분쟁과 원망이 있고 이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 천 

국을 향하는 길이 고달프고 외로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9} 있기에 감사와 기쁨의 물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빌 3:20), 우 
리는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 

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주님!우리 손잡고가소서 ， 우리 손을굳게 잡고가소서. 

미웅과 갈동도 없고 이별의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곳으로 저 천성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붙들어 주소서. 그때 그곳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하소서 .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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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교구신홍주공구역감준호 잡샤 

교통사고로 대퇴부가 골절되었습니다. 베스티안 병원 309호에 있으며 거동하기 

가 힘듭니다. 불편한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빨리 치료하여 다시 교회 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1 7.교구수내구역김영숙정도 

음식을 먹기가 힘들고 갑자기 붐이 쇠약해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101 2호에 입 

원했습니다. 쾌유를 위하여 그리고 몸은 쇠약해졌어도 영혼은 강건하여지도록 기 

도 부탁합니다. 

l ‘ 훌 스 E애’ 싸에 ,2 1 부 홍 l 
1859년에 아일랜드 울스터 (Ulster)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에는 교회 

도 있었고 복음 전도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 

심이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전과는 다르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고，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부홍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홍의 역사가 한 두 사람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던 몇 명의 사람 

이 매주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 

께서 성령을부어주시어 복음전파가능력 있게 이루어지기를간절히 기도했다. 겉 

으로 볼 때 그들의 모임은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 

를 사용하셨고 복음 전파의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기9}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아， 단기 선교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도록눈물로간구하 

는 기도자들이 각 교구 안에 더 많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l 정보를 묻고 방법 

을 묻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역사와 복 주심을 구하는 일이 더 풍성히 있 

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 황무지 였던 ‘울스터’ 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단기 선교 사역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펀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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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장 “주 달려 죽은 읍I자1f" 

이 찬송가는 아이작 핫츠(Isaac Watts , 1674-1748)박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갈라디아서 6장14절의 말씀을 바탕 

으로 해서 1707년에 작시하였다. 이 찬송의 곡은 1824년에 로웰 메이슨(Lowell 

Mason, 1792-1872)박사가 죠지아 주 세바나에 살 때 작곡한 것으로서 , 그곳 제일장 

로교회에서 처음 불리워졌다. 작곡자 메이슨 박사는 16세 때 이미 찬양대 지휘자 

요， 음악학교 교사였으며 독학으로 공부하여 미국에서 최초로 음악박사 학위를 받 

았다. 그는 미국의 찬미가사상아주중요한위치에 있는사람중하나이다. 

1질 영광의 왕이 죽으신 그 기이한 십자가 Lf 생각할 때에 
내 모든 부요도 해로 여기고 내 모든 자랑도 멀시하게 되네 

2질 주여， 내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결코 자랑을 말꺼/ 하소서 

내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모든 헛된 것 주의 II/ 앞에서 버리네 

3절 보라 그 머리의 손과 발에서 슬픔과 사랑이 섞이어 흘러내리네 이처럼 사랑과 

슬픔이 어우리진 적 있었던가? 가시로 그처럼 부요한 면류관 만든 적 %l었던가? 

4절 온 세상 다 LH것이라 해도 주꺼/ 드릴 선물로는 너무 작아 그렇게 불랍고 

그렇게 거룩한 사랑이니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드려야 하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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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 • ., ~ 고 난 후 승}늘 영광 
이 희 식 (목사， 쯤2부지도)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감격과 기쁨에 넘친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계속 머무르자고 청원했습니다(막 9:5) , 사실 귀한 손님이 오면 그들을 

위해 천막을 세워 환대하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관습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당시 베드로는 변화산 상의 찬란한 장변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진리를 잊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로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힘들게 사는 삶을 위하 
여 현재 누리고있는감격과행복을버리고싶지 않았던것입니다. 여러분도자칫하 

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변화산사건을볼때 반드시 기억해야할점은그사건이 십 

자가의 죽음의 예고와 더불어 있었다는 점 입니다(막 8:31). 이 사실은 십자가의 고 

난 후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영광만 

을 추구하는 나머지 이 땅의 십자가를 퉁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 

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막 8:34) ,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 

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결코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한 하늘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당시 예수 

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수난 예고에 심히 근심하고 두 

려워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현세의 축복과 세상의 부귀 영광 

만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쫓다보면 당시 제자들처럼 신앙이 혼선되어 마음이 심히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현의 성도들은 “십자가 고난 후 하늘 영광” 이 

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 

는자가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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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소영으l삭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울론 그리스도의 옹된 교호l료 부르싱을 받은 성 

도는 간 지처/료의 역향도 감당해야 하지만， 모두 망씀응 읽고 까르섣 으l무도 있습니다 

“ LWl ~ 0 {흘 때f시 읽는 갯과 권하는 갯과 까르치는 갯어l 삭녕안라"(딩선 냐: (3) 이어l 교 

써샘부 교육을 매 강의마다 요약안여 성도듬nf ￡h1fl 나누려 향니다 

< 체 l강성경의 맥잡기 틀 
성경은 제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를 산 

여러 명의 기자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진리는 통일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 

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들을 위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는 성령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원해 말씀을 분석 

한다 해도， 성령께서 그 눈을 여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려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개 

를 뺏뺏히 들고 자신의 이성과 지혜에 의지하여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는 그 진의를 가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습 

니다. 그 밟은우리 안에 지식으로묻혀있는 것이 아니라，살아서 운동력있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 

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 무엇인지， 천사 

들도 놀란 이 사랑이 실로 어떤 것인지 알기를 더욱 간구하십시오(멤전 

1:12) ,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실로 진실로 알기 원한다 

고， 더욱 깨닫기 원한다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님 

의 도우심에 의지하십시오. 

이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한 은혜가 우리를 

교사로 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 

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덤후 1:11) , 
(황대원기재 

믿옴의악교때'J.1 

여호와는 나으l 목자시Lf(시편 23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1절) , 

여호와는 분명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왜 부족함이 있을까요? 

그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지 

않는가반성해봅니다 

성경은 가끔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방향감각이 없 

습니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또 깨끗해 보이지만 아주 쉽게 더러워집니다. 혼자서는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또 양은 배가 고프거나 두려웅을 느끼면 절대로둡지 못한 

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거나 많은 돈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가나를푸른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물가로 인 

도하시는도다" (2절) ,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참다운 쉽， 평안 

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 

로묵상해야하는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할 때(의의 길을 가려할 때) ) 고난과 핍박이 있습 
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지요. 지금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 

나가고 있나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기 때문입니다(4절) , 

양은 어느 길이 평안의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자꾸 다른 길로 벗어나려는 나를 지팡이로 인도 

하십니다. 목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로 인해 평안을 얻을 

수 있지요. 내가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세상은 우리 
가 강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처럼 약해지 

라고하십니다. 그래야하나님의 힘이 나의 것이 된다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 
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후 12:10) , 

(권향임기재 

애통하는 마음융 플려주까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으로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왕이 독살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왕이 마 

실 모든 음료를 관리하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중책을 맡았던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거리인가! 오늘날 같으면 ‘느헤미야 성공 

법’ 이라는 제목으로 두툼한 간증집 한 권쯤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저기 다 

니며 ‘느헤미야 성공법 세미나’ 를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느헤미 

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출세법을 밝히지 않았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 
다. 물론 자신이 바벨론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사실을 살짝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느 1:2) , 예 

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경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주저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였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느 1:4) , 기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 

늘날의 대중적인 기독교는 느헤미야를 침울하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비 

난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사 슬픔 속에 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느 12:43) , 느헤미야가 고위 관직에 올랐기 때 

문에 천국의 일꾼이 되었던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위하여 염려하 

고 애통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미쁘게 보시고 천국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천국의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참된 일꾼인가? 느헤미야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 

회와 백성을 염려하고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는사람이다. 특별히 오늘날과같이 하 

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곤고한 상태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느헤미야처럼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학교에서 우리 자녀 

들을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동}는가? 답은 오직 하나 뿐이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 

세와 번영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곤고함을 가슴 아파하고 애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인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메마르고서야 어떻게 그들을 눈물과 애통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세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 

통하도록 하자. 천국 일꾼의 양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편집실) 



@ 2003년 9월 28일 

모입 

1 권사 임원 전체기도회 
일시 ‘ 10월 l 일(수) 수요l부 예배 후 
징소 ，영o}부실 

2 인수집시 부부찬앙연습 
일시 : 9월 쟁일(주일)-]0월 19일(주일) 

15:3(}-16:3O 
징소‘교육관 301호 

3 벼 전도부 연합회 월례회 
일시 :28일(오늘) 15:15 

징소 .전도위원회실 

결혼 

1 박철홍 뀐박종구 목사， 조인숙 사모의 
아들， 4교구)과 오은혜 앙(오영회 집사， 
최경순 권사의 딸， 8교구)/ 1 0월 2일 

(목) 13:00 갈렬리흘 

2 ， 0 1수호 뀐01문종 성도， 전정자 권사의 
아들， 12교구)과 최정현 앙(최은식 성 

도， 이순애 집사의 딸， 새성복교회)/ 10 

월 3일(금) 1l :00 갈릴리흘 
3, 신칠민 권신현길 집사， 이학자 권사의 

아들， 9교귀과 징현정 ß~장명달 씨， 이 
임숙씨의 딸)/ 1뼈 3일(금) 12‘m 올림 

픽 경혼문화회관 2충 컨벤션훌(올림픽 

공원 내 올렴픽 웨딩문화센터 2층) 

4 노성길 권노춘만 성도， 김애순 성도의 
0뚫， 2교구)과 한성하 앙한준규 집사， 

이 영숙 권찰의 딸 ， 6교구)/ 10월 3일 

(금) 12:00 새천년 웨딩훌 4총장미훌 

5‘ 김형기 권김계실집사， 최순애 집사의 
0띔， 강릉 제일장로교회)과 이현 왜김 

선자 집사의 딸， 12교구)/ 10월 3일(금) 

13 애갈릴리흘 

6 김성호 뀐빅L금자 집사의 아들， 1 5교귀 

과 오지연 행오국균 성도， 김정숙 성도 

의 딸， 장충교회 )/10월 3일(금) 13 애 

장충교회본당 2층 
7 김상영 뀐김무원 타교성도， 남정자 타 
교집사의 아들)과 김구연 많김해길 집 
사， 고 박화순 집사의 딸， 8교구)/10월 

3일(금) 14‘% 백악관 예식장 2층 사랑 
방(중곡동 0니낸역， 5호선) 

8 권용민 권권택열 타교성도， 이영순 타 
교성도의 아들)과 엄이정 댐엄균영 안 

수집사， 채혜선 권사의 딸， 5교구)/ 10 

월 3일(금) 14:30 앤트로 호텔 2충 다이 
o}온드흘 ft 3486-6<뼈 

9‘ 신현철 권신낙균 집사， 송찬자 집사의 
아들， 한사랑교회)과 박은영 앙(박석두 

안수집사， 김광연 집사의 딸， 1 4교구V 

10월 3일(금) 17:00 강남구 갱당 웨딩프 

라자 2층 ft 51&뼈l 

10, 김완근 권김인복 성도， 권중희 집사의 
아들， ll교구)과 노연옥 않노원섭 씨 ， 

박종순 씨의 딸)/ 10월 4일(토) 14’00 행 

복문화회관행복흘 

11 박선정 권송춘임 집사의 아들， 7교귀 
과 김미영 양(김태조 씨， 박옥희 씨의 

딸)/ 10월 4일(토) 15‘00 잠실 교통회관 
1관 

주소변경 

1 김신국 안수집사， 전옥순 집사 
강남구 역삼동 ~ 로얄빌리지 가동 

101호 

2 오영선집시 
개포동 주공A.4단지 423동 103호 t 

445-5659 

월 。근| 

5 강철형 

10 
12 남선우 
19 김은호 
26 고제숭 

날짜 예배 

10/1 수요 l 

1이l 수요 11 

추만흥헌 

교회쇼석 

.20031년도 제 2차정~PI 훈련 
일 시 : 2003월 10월 15일(수) rv 10월 17일(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장 소 : 충현교회 본당 강 사 : 김성관 위임목사 

·교역자 ·장로 • 안수집사·권사기도회 
일 시 : 2003년 9월 30일(화) 19:00 장 소: 갈랄리홀 

• “충연 실업인 초청”집회 
목 적 : 충현교회의 기독 실업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 주신 소명을 

삶을 통하여 하나님꺼| 영광돌리꾀 한다 

일 시 : 2003월 10월 7일(화) 18:00부터 장 소 : 제 2교육관 1층 

대 상 : 법인체 대표， 대기업임원， 자영업자 전문 경영인(의사， 법조인， 세무사， 회계사 팅 

수요2부 예배 · 금요집회 시간 변경 
오후 7A130분에서 7시로 변경 이번 주 수요일(10월1 일)부터 적용 

10월1 일부터 ‘수요2부예배’ 와 ‘금요집회’ 시간이 변경된다. 

기존보다 30분 앞당겨서 시작되므로 증연의 모든 성도들은 작오 없으시기 바란다. 

10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주일예배 (장뢰 찬앙예배 수요예배 

II m W V II 

이 훈 엄필성 조종환 이계인 김규석 무l!..여 。나 口 정운석 
이실호 배춘식 김의철 오진국 조증덕 박광자 안은희 
이병학 노영한 이종석 박홍규 강태영 윤춘심 엄필성 
이창호 안동현 이정우 정태두 김구형 정찬실 키녀요「니 n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예배 담당안내 (10/1- 10/5) 

예배전찬앙 사회 기도 설교 

이종철 전복질 자유함l요 8:32-36) 김성관목사 

양재웅 권필순 오직 얘수(마 17‘ 1 -에 박인기 목사 

1013 금요집회 특별찬양(태너 김현우/소앙부중창멘1}교귀 이종철 김성관옥사 

10/5 주일 l 안치원 강철형 예수님을못박은사립들(마 낀 45→4) 나광영 목사 

10/5 주일 11 만왕의 왕내 주째서 떼소프라노깅회숙{임pf누옐찬‘왜솔환l스틴 방준영 이 훈 예수를십자가에 못박은 백부장(마낀:45-54) 김성관목사 

10/5 주일 m 내 맘에 한노래 있어 메현악4중쥐할헬루야 오케스트라) 이종대 엄필성 예수를십자가에 옷박은액부장(마 27:45-54) 김성관 목사 

1015 주일 IV 겸손허주를성길 때 외/소프라노윤지영까앤찬엠 솔환l스퇴 김익환 조종환 예수를십자가에 못박은백부장(마 27:45-54) 여국근목사 

10/5 주일 V 주은혜를받으려 떼뻗엘중창단(지도， 김혜선) 류뱅회 이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백부장(마 27:45-54) 김성관목사 

1015 주일찬양 김영훈 김규석 음란한 고멜의 자녀들(호 1:H 1) 검교성 목사 

제752호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Ò}는 정결한 통로로 ̂}용하여 주소 

서. 

a 모든교역자가복음위에굳게 서서 영 

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 

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 

기를힘쓰케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 

며，주어진 5대목표를성취하는 생명력 있 

는교회가되게하소서. 

딩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 

게하소서 . 

a 단기선교를통하여 충현에 속한모든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빌L을 흥￥하여 구원의 

빛을 전히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응i대~ ↑성수이~ 

'1초V흔i앵 

:짧 • 'i용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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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EfIJ 

•• ‘밖백(1엔 환 . 르에앙스i앵 

1Ji-o~、 ... 
상싱 → 

[ 섬·기·는· 분· 틀 l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 일 예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와국어 동시통역 예매)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 오전 11 :00 11 오후 7:00 본당 

급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 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장 ~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영아부 II 오전10:50 

l 오전 9:00 
장년 1 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1I 오전1 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l 오전 9:00 장년 3 부 오후1 230 교육관 307호 
유치부 I1 오전10:50 제2교육관 1층 

소앙부 오후12: 1 5 갈헐리흘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흔가정부 오후12:15 교육판 204 ， 205호 

초풍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 l충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선9에(학생V오후 1 :00(성인) 교육관2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아부 오전 9 00 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헐리흘， 에다니훌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 07호 

고둥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 학부 토， 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션교부 오전 11 :00 아 엔 훌 

청년 l 부 오전1 1: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 10 갈링리흘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벼19니age are aV81녕bleat the 티evenO’ cIock W，α'ship Seriice, 

andSM 녀뼈n， Chinese, Mα19이00 ， Russian, Hindi, 때 |때에g때n are 에50 available at the one 0‘ αJCk Worship seriice 

· 시무장로 

. 우|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서광진 박인기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미。1닝- 교구위원회 5교구 때H메부 

선교위원징 7교구징 딩회서기 때배위원 교구위원징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예배위원징 X뻐교육위원징 구재부징 친앙위원징 법인운영위원 김교성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11교구 16.교구 8교구 6교구 

정운석 김영길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위건량 
8교구장 옹A써원징 옹A뻐원 충현기도원깅 건축위원 7교구 15교구 1교구 12교구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염현덕 이희식 
1교구싱! A념부집 업인운영위원 진도위원징 기획위원정 13.교구 ‘ 「드。T닙 1\니jT님 17교구 중등2부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정충신 

깅A예원징 닥이부장 긴축위원징 때배부징 15.교구징 중등1부 17교구 유년부 펀집국 i드。T닙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행정위원장 직능진도부징 건축위원 14교구장 건축위원 
교육연구원 14교구 10교구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이행수 
l 전도목사 이정철 • 남전도사 이평회 (지교회) 

신혼7f징부징 선교위원 9교구징 재1교육위원장 당회부서기 · 여전도사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정연회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 7.교구 

;\f랑g때부징 소밍부장 재2교육위원징 맴뉴엘칭S때징 O맨션g때징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욕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새1택부장 정년2부장 봉사위원 가브리영진웹g 진도위원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때뻐부징 13교구정 A뮤국징 찌1교얽{원 저11교육위원 전은회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징번1부징 3교구징 진도위원 예배위원 때배위원 
· 찬앙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강철형 고제숭 김영은 l 전임독창자 김소연 
예배위원 정년1부징 행징위원 

l 딘기선교사 강기엽 (스리맨) 

• 협력선교시 허요셉 (01집퇴 


